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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problems in the domestic disaster management system were identifi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system, relevant implications were drawn through the present status of

domestic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the consciousness survey for the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targeting fire-fighting officers in the front line of the

disaster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Based on the findings,
the measures to establish and revitalize the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was

presented, and the contents of the measures are as follows. In order to establish and revitalize

the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each

item. In the organizational aspect, the coordination system between 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established properly and the relevant information should he shared and delivered smoothly.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 the improvement is required to prevent any
miscommunications in the coordination and joint operation plan through the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each

government agency. Also, in the aspect of system, the equipment should be maintained and

updated continuously in order to respond to rapidly changing disasters and the organization,

laws, institutions and system should be improved systematically and harmoniously. And, the

detailed measures appropriate for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disasters should be prepar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advanced countries in details and the detailed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situation management system in relevant organizations and the unification of situation roo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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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국내 재난관리체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재난현장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

원을 대상으로통합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바탕으

로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통합재난관

리체계 구축 및활성화를 위해서는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마련되어야 한다. 조직적인측면으

로는 기관별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정보 공유 및 전달이 원활해야 한다. 법․제

도적인측면으로는 기관별특성을 고려하되협조상의혼선이 없도록개선이 요구되고 기관별협업
을통한 공동작전계획수립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적측면으로는 급변하는 재난에 대응하

기 위해 장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하고 조직, 법․제도, 시스템등을 체계

적이고 균형적으로 유지해야한다. 그리고 선진국통합재난관리체계 장단점을세부적으로 파악하여

국내에 특성에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세부적인 대책이 마련하고 유관기관의통합상황관리체계 구

축, 효율적인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상황실 일원화 등 세부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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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태풍, 집중호우, 화재 등의 재난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도시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더

욱더 다양한 재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분산재난관리방식으로 대응하곤

했으나 2003년 태풍 매미,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등의 대형재난이 발생하여 2004년부터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매년 발생하는 다양한 대형 재난에 대응 및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는 아직까지 재난 유형별, 분산관리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첫째, 현 재난관리체계 현황을 검토하여 한계점을 도출하

였다. 둘째, 재난현장 일선에서 대응하는 소방관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통합재난관리체계의 현황, 문제점, 개

선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2. 국내 재난관리체계 현황 검토

2.1 국내 재난관리 조직 현황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전까지만 농업, 어업 등 1~2차 산업 중심으로 인해 자연재난 및 화재 외에는 재난으로 인

한 피해가 크게 염려할 정도가 아니었다. 그러나 1980년 중반 이후부터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다양한 재난이 발

생하였고 이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재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적 차원의 노력을 실시하였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난관리 조직이 확대, 축소를 반복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

다. 정부 수립 이후 국가재난관리 관련부처별로 살펴보면 내무부, 국토건설청, 건설부, 내무부, 행정자치부를 거쳐

현재의 소방방재청에 이르게 되었으며 많은 변화가 존재하였다. 특히 2004년 당시 민방위재난통제본부가 확대 개편

되어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사후복구 중심에서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 현재 안전행정부로 변경하면서 과거보다 더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운영

하였으며 정부도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요구하게 되었다.

현재 재난관리체계는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이 국가의 종합적인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은 정부조직

법의 개정(2004년 3월 11일)으로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일에 소방

방재청이 개청되었다. 또한 2008년 2월에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재난안전실을 설치하여 소방방재청과 함께운영중에 있다.

2.2 국내 재난관리 관련 법 현황

우리나라 재난관리 관련 법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관련 법들이 각각의 개별법으로 존재하였다. 1961

년에 「하천법」이 제정되었고 1967년 2월 28일 「풍수해대책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과 관

련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법」, 「철도법」, 「도로법」, 「건축법」 등 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개별 법령들

이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개별법이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혼란

을 가져오고 있으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법률 간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법률의 통합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에 다양한 법률을 통합하기 위해 내무부에서는 1995년 7월 18일에 「재난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자연재난을 통합하

기 위해 풍수해대책법을 1995년 12월 6일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그 이후 2002년 태풍 루사, 2003

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태풍 매미 등 지속적으로 대형재난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재난관리에 관한 포

괄적이고 종합적인 기본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야기되었다 또한 재난의 특성상 통합적인 재난 관련 법령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재난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재난 관련 법률이 통합을 이루게 되었으며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 및 조정 기

능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였고 재난의 개념에 인적 재난과 자연재난 그리고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의 새로운

형태의 재난을 포함하면서 재난의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원화된 재난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최근 2013년

도에는 신정부가 들어서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확대 개정되는 듯 끊임없는 국가적 관심과 활동이 실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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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 운영 현황

재난관리는 재난유형별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발생원인 및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분산관리방식과 재난

관리의 종합성과 통합성의 관점에서 모든 재난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산재난관리방

식은 전통적 재난관리제도로서 재난계획과 대응 책임기관도 각각 다르게 배정되는 관리방식이다. 이는 재난의 유형

별 특징을 강조하며, 지진, 수해, 유독물, 설해, 화재 등 재난의 유형에 따라 대응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다. 또한 재난종류별 분산대응계획이 준비되고 해당 책임기관과 조직도 별도로 각기 배정된다. 이로 인해 재난예방

및 완화, 대, 대응조치 및 복구를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된 국가정책의 결여로 전체적인 재난관리능력을 떨어지며 유

사기관간의 중복대응과 과잉대응의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난해한 계획서의 비현실성과 다수기관간의 조정, 통제에

대하 여러 가지 반복되는 문제도 발생하며 모든 재난은 피해범위, 대응자원, 대응방식에 있어 유사하며, 재난유형별

재난 계획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적응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제기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통합재난관리방식은 각 재난마다 마련된 개별긴급대응책과 개별공적 활동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재난유형

별 관리방식이 지진대책과 수해대책, 독극물 누출, 풍수해나 설해 등 재난의 종류에 상응하여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통합재난관리방식은 이를 모든 재난에 공통되는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예방 및 완화⋅대비⋅대응⋅수습 및 복구에 걸친

대책을 일체적 대응체계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종민, 2008, p.19) 통합재난관리체제는 재난 발생 시 총괄적 자원

동원과 신속한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 등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에 걸쳐서 자원준비, 대비계획, 대응활동의 유사성의 이점을 취함으로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소방방재청 개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

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 통합재난관리체계의 수

준만큼 갖추어지지 않고 있으며 분산재난관리방식도 혼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 실정이다.

구분 분산재난관리 방식 통합재난관리 방식

역사적 배경 1930년대 ~ 2003년 전통적 재난관리 방식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정 및 소방방재청

설립이후

특징 및

장점

- 다수부처 및 기관의 단순병렬

- 재난 유형별 관리

- 정보전달의 다원화

- 소관재난에 대한 관리책임 및 부담이 분산됨

- 소관부처에서 해당 재해만으로담당하므로 경험축척및 전

문성이 향상됨

- 지휘체계의 단일화

- 단일부처 조정하의 병렬적 다수부처 및 기관

- 기능별책임기관을 지정하고통합적인 조정, 통제 및

지휘체계를 가짐

- 모든 재난은 계획, 대응자원, 대응방식에 있어서 유

사함

단점

- 재난대응기관의 중복성

- 과잉대응 및 지휘체계의

분산 발생

- 복잡한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의 한계

- 난해한 계획서의 비현실성

- 각 부처 간 업무의 중복및

연계 미흡

- 자원준비와 배분의 복잡성

-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과 과도한 부담

- 부처 이기주의 및 기존조직들의 반대가능성이 높음

관련부처

(기관)의 수
다수 부처(기관) 소수 부처(기관)

책임성 책임의 분산 과도한 책임(부담)

활동범위 특정 재난 모든 재난

정보의 전달

(지휘체계)
다양화 단일화

제도적 장치

(관리체계)
복잡 보다 간편

재난관리

현 위치

▲

2004년부터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분산관리체계와 혼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Table 1. Comparison Between the Distributed Disaster Management Method and the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Method

출처 : 김진원, 김중구, 백민호, 우성천, 최기봉, 홍영호, 재난관리론, 동화기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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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한계점 

2004년 소방방재청이 개청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는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

및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난 발생에 따른 측면별로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의 신설 등 조직적인 차

원에서 과거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관련 조직 간의 이질성, 기관별 정보교환 협조체제 미흡, 조직간

정보전달체계 미흡, 현장지휘체계의 미정립, 부족한 인력 및 예산 중복, 인프라에 대한 중복투자, 독자적인 자원관리, 재

난유형별 관리의 Gap 발생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에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 법/제도적 측면의 한계점이다. 재난 관련 법령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러한 법령을 통합하기 위해 2004

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관련 법령에 대한 소관 부처마다 그 관할

법령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혼란을 초래한다. 특히 산불 발생시 「산림보호법」에서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소방관서 등을 협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산불

(산림화재)을 인적재난의 한 부분으로 관리함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하여 지휘․통제하고, 산림청 등을 지원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재난에 따라 다른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기관별 협조체계를 구축할 경우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하나의 재난대책 및 업무에 대하여 중복해서 또는 다른 법령에 나누어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재난에 대하여 여러 법령으로 정부 감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여러 개별 법령에서 수습과 보상의 사후

관리 책임은 없으며 재난에 대하여 세부 분야별로만 접근하여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는 미흡하다.

셋째, 시스템 측면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소방방재청 및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

스템(NDMS)이 있으며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재난관리 단계별 업무를 지원하는 전국단위의 종합정보시스템이다.

이는 풍수해, 지진 등 재난유형별 업무지원시스템과 기상청, 홍수통제소 등 유관기관의 재난정보를 연계·활용하는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재난현장을 지원하는 119 소방현장대응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다.1) 그러나 이

러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해야하며 업데이트도 시행해야 급변하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공유체계가 부족하고 조직별 다양한 정보환경과 표준이 미흡하며 기술추세에 뒤떨어

지고 낙후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보강신설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효휼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기존 구축되거나 구축 계획 중인 다양한 정보환경을 분석하여 인프라 및 시스템 상호 활용성을 파악하여 타 시스템

과의 연계방안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맞은 시스템 확대 및 보강작업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조직의 부족과 전산 총괄관리의 전문성도 부족하다.

넷째, 운영적인 측면의 한계점이다. 우리나라는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적, 법․제도적, 시스템적 측면으로 운

영되어야 하나 각각의 측면별로 균형적이게 운영되지 않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운영상에서도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각종 규제 및 기준의 미흡으로 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직별로 분산관리 된 방재관련 데이터

및 정보를 한곳으로 집결하여 총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조직별 행해지는 정보 공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 또한 과

거의 재난 대응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활용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 관련 담당자의 업무 형태로 인하여 과

거의 재난관리과정에서 잘못된 행동과 절차, 대응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질 수 없어 전문성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그 밖에 온난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재난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예측가능이 어려운 재난이 다양하게 발생하

여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복합적인 재난 및 신종재난이 발생하여 대응역량의 부족으로 피해가 가중화되고 있다.

3.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의식조사

3.1 조사개요

우리나라는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개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재난관리 총괄․조

정기능 강화, 재난 시 중앙부처 지휘권을 명확히 규정 등 많은 노력을 실시하였으나 선진국 통합재난관리체계의 수준까

1)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개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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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르는데 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재난현장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통합재난관

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 문제점, 개선 시 필요항목, 구축 및 활성화 시 항목별 필요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

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재난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조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의식조사는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정도 실시하였으며 직접 방문 설문조사 및 이메일 수령조사로 진행하였다.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조사일시 2013년 9월 ~ 11월 (약 3개월)

조사대상 소방공무원 200명

3년 미만 26명 종합상황실 근무 32명
3 ~ 5년 26명

행정 업무부서 근무 8명5 ~ 10년 58명

10 ~ 20년 65명
현장 대응부서 근무 160명20년 이상 25명

조사방법 직접방문 설문조사 및 이메일 수령조사

조사내용

- 기관별 통합재난관리체계 운영 현황

-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 항목별 재난관리체계 방식 필요도

-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문제점

- 통합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우선 필요항목

Table 2. Outline of Investigating

3.2 재난관리체계 운영현황 및 필요도

기관별 통합재난관리체계 운연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 200명 중 114명(57%)이 보통이었고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응

답한 사람이 전체 51명(25%)으로 현행 기관별 통합재난관리체계 운영 현황은 비교적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난관리업무의 통합 및 상호연계의 필요성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200명 중 96명(48%)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73명(37%)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체 85%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대부분이 재난관리업무의 통합 및 상

호연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Fig. 1 Present Operation Status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by Each Government Agency

Fig. 2 Need for Establishment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3.3 재난관리체계 방식 선호도

항목별 재난관리체계 방식의 선호도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조직적, 운영적, 시스템적 4개로 나누어 분산재난관

리 방식과 통합재난관리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분

산재난관리방식보다 통합재난관리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조직적인 측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그 뒤로 시스템적, 법․제도적, 운영적 측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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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evel of Necessity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Method for Each Item

3.4 현행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현행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은 부족한 인력과 예산의 중복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그 뒤로 이원화된 재

난관리체계, 신종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미흡, 법․제도적 정책 분야, 현장통합 지휘쳬계의 미정립, 재난관리 시스템

의 효율성 저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체제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조직적인 측면이 가장 크게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 Problems in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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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우선 필요항목

통합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필요항목에서는 유관기관의 통합상황관리체계 구축이 전체 200명 중 67명(3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뒤로 현장중심의 지휘체계 일원화 구축, 법/제도 개선,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

산 확충,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강화, 재난상황 정보공유로 신속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순으로 나타났다.

Fig. 5 Priority Items Required for the Improvement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그 외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의견은 효율적인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황실 일원화 방안

모색, 법/제도 개선을 통한 통합재난관리체계 활성화,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현장협조체계 강화, 전문 인력 확충

및 유사업무 조직의 통합 실시, 통합재난관리시스템에 적합한 시설 도입, 대형재난특성을 고려한 통합 교육 및 훈련

실시 등이 제시되었다. 즉, 조직적인 측면에 대한 우선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 통합재난관리체계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재난현장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

축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조직적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 최근 발생하는 재난은 하나의 기관

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다양한 기관이 투입되어 대응을 실시한다. 이에 각기 명령체계, 지휘체계, 이원

화된 상황실 설치 등 이해관계 부족으로 협력체계가 미흡하고 정보전달 및 교환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부족

한 인력과 중복되는 예산으로 인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관별 협업을 통해

현장지휘체계를 개선하고 공동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혼선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조율을 실시하고 신속하고 체계적

인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둘째,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적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 재난 발생 시 적용되는 다양

한 법률이 충돌하고 있으며 기관별 마찰까지 발생하고 있어 현장대응조직에서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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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 충돌 되고 있는 재난상황관리 관련 법/제도 들을 모두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비효율적 재난관리체계를 초래하

는 항목은 개정하여 지휘체계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령 및 매뉴얼 상호간 충돌 또는 혼동

이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개정 내용 및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셋째,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재난관리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재난대응 및 관리를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도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난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최신버전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비 보강 및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자가 필요하며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도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등의 급속한 재난환경 변화로 예측 가능성이 어

려워지고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시기적절하게 보강 및 관리되고 있지 않아 효휼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재난관리시스템을 저예산으로 지속적인 보강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적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활

성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그러나 인력 및 조직의 운영, 법/제도의 운영, 시스템의

운영 등 분야별로 균형적인 운영을 유지하는데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운영의 불규칙으로 문제점

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분야별로 균형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예산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의식조사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현장의 일선에 있는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 대한 의견은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실시하고 있

지만 현행 재난관리체계에서 다양한 여건 및 환경으로 인해 선진국 통합재난관리체계의 수준만큼 구축하기에 여전

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유관기관과의 통합상황관리체계 구축, 효율적인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상황실 일원화, 법/제도 개선,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현장협조체계 강화, 전문 인력 확충 및 유사업무 조직의 통합

실시 등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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